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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자 2026. 6. 16.(화) 담당부서 가족상담서비스부

담당부서장 강복정 부장(02-3140-7920) 담 당 자  장명희 부원(02-3140-7927)

가족상담정보전화와 재난심리대응기관 간 협력 확대 필요

 - 「서울시 재난심리 대응전략 워크숍」재난심리지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

 - 82.0%가 전화센터 역할 긍정적 기대, 다국어 지원 및 위기가족 사례관리 연계 필요

□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박구연)은 지난 5월 18일 「2026년 서울시 

재난심리 대응전략 워크숍」에 참여하여 재난심리대응 관련 유관기관 

종사자를 대상으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.

  ㅇ 이번 조사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전화센터의 역할과 지원 사례

를 소개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, 심리지원기관, 공공기관 및 사회

복지기관 관계자, 민간전문가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  ㅇ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.0%는 전화센터가 재난 상황에서 심리·정서

지원과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, 향후 협력 분야로 

기관 간 정보공유, 사례관리 연계, 다국어 상담 및 외국인 지원, 
심리상담 연계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.

□ 이번 결과는 재난 발생 시 전화상담 기반의 초기 지원체계와 지역

사회 심리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

평가된다.

  ㅇ 특히 전화센터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심리·정서지원, 정보제공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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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국어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는 공공상담 창구로서 

역할을 확인하였다.

  ㅇ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등 유관

기관과 재난심리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, 전화센터의 상담원을 

대상으로 재난심리대응 및 기관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

추진할 계획이다.

     *(2026.7.15.)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례 및 전화센터 역할 교육 실시 예정

□ 한편, 전화센터는 주요 재난 발생 시 외국인과 이주배경가족의 정보

접근권 보장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다국어 상담, 통역지원, 심리

상담 연계 및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

< 재난대응 지원내용 및 실적>
 ‣ 지원내용
   - 365일 24시간 가족상담 및 다국어 상담 운영
   -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, 다국어 통역지원, 재난정보 제공 및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
 ‣ 지원실적
   - 2025년 총 287,626건 상담 지원
   - 이태원 참사(79건),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(2건), 경북 의성 산불(206건) 등  

  재난 대응 상담 지원

□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“최근 산불, 사회적 참사 등

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 단위의 심리·정서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

있다”며,

  ㅇ “전화센터와 전국 가족센터가 재난 대응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

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

상담안전망 강화 및 가족 중심 회복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

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  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http://www.kogl.or.kr/open/info/license_info/nc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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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2026년 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 브로슈어

              


